
가톨릭 신자로서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

요? 길을 걷다, 버스 정류장에서, 한 번쯤은 들어본 외침, “예

수 믿으세요!” 이것이 선교인가요? 

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“나와 함께 성당에 나가보지 

않을래?”라고 내미는 손이 선교일까요? 

“선교로의 부르심은 세례에 뿌리를 둔 부르심이며 모든 세

례받은 이에게 선포된 것입니다. 선교는 파견되는 사람과 메

시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서 회심을 가져오도록 ‘파견되는 것’

을 의미합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인 것입

니다!”(2018년 6월 1일 교황청전교기구 지부장 대상 프란치스코 교황 연설 中)

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허

하게 울려 퍼지는 말뿐

인 선교를 넘어, ‘삶 

자체’로 드러내야 

할 우리의 선교 사

명을 강조합니다. 

또한 이러한 선교로

의 부르심은 세례받은 

모든 이에게 선포된 것임

을 분명히 합니다. 

교황은 나아가, 선교로 부르심 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

신원을 돌아보고,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기 

위해 다가오는 10월을 ‘특별 전교의 달’로 선포했습니다. 주

제는 “세례받고 파견된 이들: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

교회”입니다. 특별히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선교방법론에 관

한 회칙 『가장 위대한 임무』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선포되었

습니다. 

이 ‘특별 전교의 달’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

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합니다. 

▣  성체 성사, 복음 말씀, 개인·공동체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살아 

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 갖기

▣   전세계로 파견되어 선교로 교회를 드러내 온 성인, 순교자, 신앙 

고백자들에 대해 나눔 하기

▣  성서, 교리, 영성·신학 공부 등의 선교적 모임 참여

▣  선교적 자선 실천

특히 ‘특별 전교의 달’ 홈페이지

에서는 마음, 활동, 나아가 삶 그 자

체로 그리스도를 선포해 온 ‘신앙의 

증인’들을 선교의 모범으로 제시하

고 있는데요. 여기에 선종 10주기

를 맞은 김수환 추기경도 선정되었

습니다.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공동선의 추구를 목표로 사

회 불평등과 타협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그분의 

삶, 장애를 지닌 이들, 감옥에 갇힌 이들, 노숙자, 노동자 등 

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분의 삶이 진

정한 선교의 모범임을 확인 시켜 주는 것입니다. 

다가오는 10월 한 달 동안, 김수환 추기경의 선교적 삶에 

대해 묵상하고, 고백하며, 그 모범을 따라 실천하도록 노력해 

보면 어떨까요?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

▣  (비신자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) 식사 전 기도하기

▣ 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

▣  소원한 시어머님, 장인어른께 전화드리기

▣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

이런 작은 일 중 하나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! 

“늘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감하는 성령과 협력하여 여러분

의 사명을 위해 대담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!”(프란치스코 

교황 권고 『기뻐하고 즐거워하라』 131항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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